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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EYWORDS
This study has some issues about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vulnerable groups

whose economic ability is low even if the disaster or disaster situation is not a big problem

for the people. we should emphasize the necessity of disaster preparedness action manua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vulnerable classes and taking serious risks to them

even in the same situation. We also want to conduct research onl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choosing the same definition of the world among the vulnerable

groups. I would like to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 site action manu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comparing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Therefore, through the cases of

Japan and Korea,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everyday life during

disasters, the communication function in disasters, the method of moving information and

mobile information, the function of recognizing emergency response, Action Emphasize the

urgency of developing action manuals. From this domestic situation, we will conclude the

discussion on the disaster safety and action manual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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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노약자

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관한 논점이 있다. 즉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

하고 동일한 상황이라도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기한다. 또한 취약계층 중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용어정의를 선

택하고 있는 장애인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성 유지기능 , 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해서 논점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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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2016.09.12.) 자연재난과 화재를 포함한 사회적 재난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시 인명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

성·운용하여야 한다.“와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 .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훈련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매뉴얼 중 가장 하위단위의 현장조치 매뉴얼은 각 조직 및 조직의 각 개인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여 신속한 기능별 

대응 강화를 위하여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는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미약하다.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에 

대해 취약성을 가지는 집단이라 정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취약성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혹은 발달단계에서 장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내는 부정

적 특성을 의미한다(유연정, 2008). 특히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노약자나 장애

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s)의 경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취약계

층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빈발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며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재난취약자에 대한 정의 및 연구범위

국립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재난 약자(또는 재난 취약 계층)는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재난발

생시 신체적으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조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재난취약성을 갖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국립방재연구원, 2012). 유연정(2008)은 취약계층을 법·제도, 사회, 학문적 접근으로 취약계층을 구분하고 있

어, 이를 토대로 표1은 법률부분을 구체화 하였다.

구 분 접 근

법·제도적

관련법률-노인(노인복지법 제26조), 아동(아동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13조)
교통요금감면(철도법 제7조의2, 유료도로법 제8조)-노인, 장애인, 보훈대상(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2조)
경제적 취약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또는 가족 등
신체적 취약자-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

사회적

전반적 취약계층-노인(고령자, 어르신 등으로 명명), 장애인, 아동(영유아 포함), 저소득층(경제적 취약계층)
보험취약계층-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종사자, 장애인과저소득
취업취약계층-비정규직 종사자, 장애인,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하청노동자, 농어민
정보취약계층-정보 소외자, 저학력자, 고령자, 아동 등
보건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임산부·영아
정신취약계층-우울증
문화취약계층-소위지역(대부분 농어촌 주민)

종합

신체적 취약계층 보건취약계층, 정신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임산부·영아, 우울증환자, 빈곤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경제적 취약계층
저소득층(=경제적 취약계층),
보험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

비정규직 종사자, 장애인,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하청노
동자, 농어민, 재래시장상인, 고위험 직종종사자, 장애인과 저소득

정보적 취약계층 문화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소외지역(대부분 농어촌 주민),정보 소외자, 저학력자, 고령자, 아동 등

Table 1.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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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재난관리국의 재난취약자 프로파일은 재난취약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영·유아

를 포함한 아동, 노인, 장애인, 의사소통이 불편한 외국인, 빈곤계층 등이 이에 해당 한다”라고 되어있어 재난취약자에 대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임산부는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방재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및 WHO의 생애주기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생애주기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해 가는 개인 생애의 일정한 단계별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 기관별 생애주기 구분에서도 단계와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지만 WHO의 구분도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취약자를 생애주기의 구별과 유연정의 신체적, 경제적, 정보적 취약계층 연구를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자율적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영유아 및 아동기, 고령자, 의사소통이 불편한 외국인, 빈곤계층,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재난취약자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생애주기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공통된 분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중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용어정의를 선택하고 있는 장애인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재난 발생시 재난 취약계층의 특성

재난 취약계층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빈번한 재난사

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의 제약 등으로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방지에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 취약

계층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강신욱 외, 2014).

① 예컨대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진 경우, 이웃과의 교류가 드문 경우, 외국인, 관광객 등 고유의 지리, 재난정보에 대한 

이해력 부족인 경우 등에는  정보의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특성이 있다.

② 재해의 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한 근력이나 순발력이 부족한 경우,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장애로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위험회피·피난행동의 어려움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③ 단전, 단수, 연료부족 등 위생 및 생활문제의 발생, 특별한 보조기구, 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소 시설 등으로 건강생활이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뚜렷한 특징이다.

④ 대피소내 공간적, 물질적, 인적 문제로 인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요인 존재, 이재민 간 이해관계의 충돌, 외국인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공동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대피소나 피난처의 환경적응이 곤란한 특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구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인기 초고령기

여성가족부 0~6세 6~12세 12~19세 19~30세 30~60세 60세 이후

통계청 6~12세 13~19세 20~29세
장년기

30~49세
50~64세

노년기
65~84세

85세 이상

법제처
출생

(신생아)
어린이

(영유아)
청소년

(초,중,고)

청년
(대학생,
창업)

중장년
(직장인,주부

,사업자)

노년
(노인)

WHO
0~14세
(아동)

15~25세
(청소년)

26~64세
(성인)

65~
(노인)

Table 2. Classification by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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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난취약자의 특성

1) 영유아 및 아동의 특성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여 법령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특성은 유아시기에는 재난에 대한 

상황인식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아동의 재난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과 대응능력은 교육과 홍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심기호 외, 2010).

2) 고령자의 특성 

노인(노인의 법적 연령은 65세)들의 특성은 재난에 대비·대응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015년 경찰청의 노인운

전자 교통사고 통계(전체교통하고 발생건의 9.1%, 전체 사망자 중 38.1%)에서처럼 노인의 사고발생건수와 사망률이 보여 주

듯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체적 반응 능력이 떨어지며 각종 질병에 의한 장애로 거동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의 

확률이 높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을 경우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포항의 노인

요양시설 화재(2010.11.12.)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화재에서 대부분의 고령자가 희생자가 되고 있다.

3) 임산부의 특성

네이버의 영양학사전에서 임산부를 ”임신상태에 있는 부인을 임부라고 하고, 분만중의 부인을 산부라고 하는데, 임부와 

산부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는 신체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4)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자

이다. 장애인들은 재난발생시 신체적인 활동제한으로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인명피해로 이어진

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선천적인 요인 보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가 더 많으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속 증가 할 

수 있다.

권효순 등(2013)은 ”재난 시 자립성 유지, 의사소통, 이동, 슈퍼비전, 의료적 돌봄을 포함한 기능적 분야에서 사고 전과 

과정 중, 사고 후에 추가적인 대응지원이 필요한 인구집단(NRF, 2009)이고 대표적인 집단이 장애인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재난 시 장애인의 재난대응 욕구(Special needs) 준거 틀을 5가지 기능(Function)으로 구분하고 있어, 첫째 자립성 유지기

능(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기능 정도), 둘째, 의사소통 기능(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셋째 이동기능(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넷째 슈퍼비전기능(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마지막으로 의료적 돌봄 기능(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이다.

2.3 장애인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비교

2.3.1 일본의 장애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사례

일본은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체계화 된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을 비장애인을 위한 것과 장애인을 위한 피난 행동 지원 

필요자의 피난 행동 지원에 관한 활동 지침으로 구분하여 만들었다. 각 지자체별로 「피난 행동 지원 필요자 명부 작성」을 

지자체에 의무화 해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 장애인 등의 피난 행동 지원 필요자원 및 피난 지원 등 관계자의 희생을 최소화하

기 위해 사전 준비 및 신속하게 피난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쿠시마 현(2015개정)의 자료에 의하면 재해 시 장애자 중 다음과 같은 사람 및 재해 시에 이런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시의 대책과 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등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에서 분류를 살펴보면 ①거동이 불편한 고령

자, ②시각장애인, ③청각·언어장애인, ④지체장애인, ⑤내부장애인, ⑥지적장애인, ⑦정신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대

응 방안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에서는 「재해 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과 함께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의 행동단계는 ①평상시 준비, ②재해발생시 대응(공통사항）③재해발생시 대응(장애유형에 따른 대응)으로 구분

하고 있어 크게 재난발생전의 평상시 대비와 발행 후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속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재난은 불확실성으로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상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신변 안전 

대책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대피 방법 등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부터 방재 대책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방재 훈련에 참가하는 등 재난에 관한 지식을 높여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재난 시 대책으로는 첫째 거주지의 재해 대책으로 집안의 안전 점검, 집안의 안전 대책, 비상용품의 준비와 재해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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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이다. 둘째, 대피경로의 확인과 대피경로 모의작성, 외출 시의 대비, 지역사람들과 네트워크 만들기, 장애유형에 따라 

평소부터 대비와 훈련을 하고 있다. 셋째, 재해발생 시의 대응(공통사항)으로 “집안에 있을 때, 외출중인 경우, 재해 재난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넷째, 재해발생 시의 대응(장애유형에 따른 대응)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서 

등 장애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이 작성 되어있다. 지체장애자를 중심으로 매뉴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유형별은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 휠체어 사용자, 전동 휠체어 사용자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침실은 물건이 넘어 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대피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

보행 보조기구는 파괴 된 가구에 깔리지 않도록 항상 안전한 일정한 위치에 놓고 어두워져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가족 등 평소 시중하는 사람이 외출 할 때의 재해 발생에 대비해 이웃에 만일 시의 협력과 시중을 의뢰 해둠.

호루라기와 부저, 휴대 전화 등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익혀 비상 소지품으로 

기저귀 휴대 화장실, 비닐 시트(기저귀 교환 시나 갈아입을 때 필요)를 준비해야 함. 유아와 고령자의 대피 시의 이동에 대비

하여 폭 넓은 끈, 휠체어, 들것, 담요 등을 준비.

2) 휠체어 사용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을 항상 확보 해두고, 타이어의 공기압은 정기적으로 점검함.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신 할 지팡이 폭 넓은 끈 등을 준비.

우천이나 추운 날씨에 대비해 휠체어에서도 사용 가능한 파카 등을 준비해 둠.

3) 전동 휠체어 사용자 

전동 휠체어 배터리는 사용 후 반드시 충전하고 실온에서 보관함.

액체 타입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휠체어는 정기적으로 충전량을 점검함.

휠체어에 내장되지 않은 충전기는 파괴 된 가구의 깔리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둠.

2.3.2 국내 장애인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 사례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 정비 등에 예산 투입을 계획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장애인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이 준비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4).

(1) 누가 사용 하는가?

①지체장애 활동보조인 ②지체장애 보호자 ③소방공무원(구조, 구급, 상황수보대, 안전교육원)

(2) 왜 필요한가?

①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재난에 가장 약한 계층으로 재난관리 기능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 ②지체장애

인의 개별화 된 기능상의 장애요인이 재난관리 제약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③지체장애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체장애

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소방공무원과 효과적 의사소통 증진을 함양시키고자 함 ④지체장애인 재난관리매뉴얼을 공공기관,

지역사회,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보급함에 따라 지체장애인 보호자 및 활동 보조인들이 

재난 시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⑤재난 시 지체장애인의 2차적 장애요인의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함

(3) 이 매뉴얼의 특징?

①지체장애인이 재난약자가 되지 않도록 개별화 된 맞춤식 매뉴얼 ②전체 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③지체장애유형과 재난유형 특성을 동시에 고려 ④전 국민이 지체장애인의 재난의 취약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

(4) 매뉴얼내의 정의

지체장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①지체장애는 골격, 신경, 근육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운동장애는 감각장애 상태

②증상이 일시적인 경우는 지체장애가 아니며, 증상이 영구적일 경우 지체장애 만으로 정의

국내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재난 안전 훈련 및 피난 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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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게는 안전훈련 및 피난훈련은 일반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매뉴얼도 

한쪽으로 편중(지체장애) 되어 있어 실제 재난 시 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2.3.3 국내와 일본의 장애인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 비교

일본의 현장조치 매뉴얼을 보면 구체적인 실행안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재난으로부터 재난 취약자 

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지원 할 때의 방법도 매뉴얼화하여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실효성 있다.

반면 국내는 예방 및 대비가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로 혼재되어 있어 실제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 2011년 

「사회복지시설 화재 안전교육 표준매뉴얼」과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 2014년「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이 제작 보급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1년 「사회복지시설 화재 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은 화재 발생 시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의 피난 

절차를 제시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특히 재난은 장애를 가진 개개인

들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재난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지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는 재난 발생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긴급지시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청각이나 시각 등과 같은 감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

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재난의 리스크가 큰 지역(재해위험지구 주변)에 자신의거주지

를 갖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장애인이 처하는 재난 상황은 사고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개뿐만 아니라 대피 이후 대피처

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주호 2015)

구분 국내 장애인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4)

일본 장애인 재난 안전 행동 매뉴얼
(도쿠시마 현, 2015)

①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준비 되어 있지 않음
재난 발생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을 통한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유(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비상 소지품을 휴대,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도움 방식)

②시각장애인 준비 되어 있지 않음
재난 발생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을 통한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유(안전한 대피 방법, 지원 하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③청각·언어장애인 준비 되어 있지 않음
재난 발생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을 통한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유(정보의 파악, 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안전한 대피 방법, 지원 
하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④지체장애인
지체 장애별(소아마비, 근육병, 뇌성마비,
중하부, 최상부, 등) 행동 매뉴얼 보유

재난 발생시 장애유형별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휠체어 사용자, 전동 
휠체어 사용자)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유

⑤내부장애인 준비 되어 있지 않음
재난 발생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을 통한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유(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비상가방 준비 방법, 안전한 대피 
방법 지원의 의뢰 준비, 지원하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⑥지적장애인 준비 되어 있지 않음
재난 발생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을 통한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유(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비상가방 준비 방법, 안전한 대피 
방법 지원의 의뢰 준비)

⑦정신장애인 준비 되어 있지 않음
재난 발생시 장애자 지원 매뉴얼을 통한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유(몸을 안전 하게 지키는 방법, 비상가방 준비 방법, 안전한 대피 
방법 지원의 의뢰 준비, 지원하는 사람들의 유도 방법)

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Action Manual in Korea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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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 2014년 「장애인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은 전체 장애인 중 51.5%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중심

으로 되어 있어 장애유형별 대피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 보행 보조기구(휠체어,

잔동 휠체어)의  유의사항, 비상 소지품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나 도움을 주는 보호자의 

행동 지침도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명부 정리 등 관리 부문이 많이 미흡하여 현실성 있는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뉴얼에는 재난 발생 시의 지침도 필요하지만 평상시부터 예방과 대비를 준비하는 사항이 중요하다(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 복지 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미비하여 실제 위기상황에서 행동 및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성 유지기능 , 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매

뉴얼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해서 논점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가 형식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및 재난 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매뉴얼

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첫째, 장애인 유형에 맞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재난유형별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독립적 거동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 하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유형에 적절한 피난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각 장애유형에 따른 취약성과 재난대응 관련 니즈가 정확히 파악 

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13조에 사회 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정한 기관

이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 재난 취약계층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

과 그 보조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교육 및 훈련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

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관련 된 한·일간의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통하여 국내의 개선 방향 

및 시급성에 대하여 제시를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사회적 구분 등을 포함한 직접 사용자인 장애인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 및 연속성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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